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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립공원을 두루 방문했었습니다. 유타주의 동북단에 위치한 아치즈 국립공원, 케피털 리프 국립공원, 자이온즈 국립공원, 브라이스 캐니언, 그랜드 캐니언, 후버땜, 등등 관광을 했고 그 때마다 창조주의 장엄한 기교에 감탄을 했었습니다. 이런 자연을 보면서 어떻게 무신론자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하고 의아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관광한 요세미티 국립공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화강암 바위라는 “엘 카피탄”, “반 원형암”, “성당 암상”의 장엄한 모습에 감탄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특히 요세미티 국림공원의 삼단폭포는 그 웅장함과 힘찬 낙수의 절경으로 방문객들 모두를 감탄시켰습니다. 아니 “감탄”이란 말로그 장엄한 모습을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적절히 표현하려면 누군가가 새로운 용어를 발명해  내야할 것 같습니다.

화시 100도에 육박한 외부 기온이었지만 그 삼단폭포수의 근처에 가면 긴팔 셔쯔를 입어야 할 만치 서늘하고 그 폭포가 이룬 계곡과 거기에 흐르는 물은 한 여름인데도 손이 시릴만큰 차가웠습니다. 겨울에 온 눈이 녹아 물이 되어 흐르는 그폭포수는 오염도 되지 않은 차거운 물이었습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서 나오면 주변에 평화롭게 놀면서 관광객들을 신기하게 처다보는 여러 마리의 사슴을 볼 수 있습니다.  지정코스만을 다니는 관광버스를  이용하면 요세미티의 모든절경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하루 종일을 잡고 승용차로 자세히 구경하고 싶은 아쉬움을 남긴채 우리는 오세미티 곡립공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국립공원을 나오면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는 말을 속으로 여러번 외쳤습니다.


그 다음 날은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를 동시에 끼고 있는 래이크 타호를방문했습니다. 그 호수의 이름은 들어 보았었지만 고도 6000피트 (약 2000메타) 나 되는 고지에 그렇게도 크고 그렇게도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상상하지못했습니다. 이건 바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같은 초대형 호수가 레이크 타호입니다. 호수를 둘러싼 주변의 산위에는 평지의 혹서에도 불구하고 눈이 아직 덮여있었습니다. 당연히 호수의 물은 차가웠습니다. 항상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호수이지만 이번에 제가 찾은 레이크 타호는 모랫사장이나 유람선이나 캠프장이 인산인해를이뤘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절경에 들려 싸인 레이크 타호의 유럼선을 타면 그 안에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호수 를 대강 둘러보는데도 두 시이상이 걸렸습니다. 마치 이탤리를 관광하면서 카프리 섬에서 나폴리 항구를 향하던 유람선을 탄 것 같은 황홀함을 느꼈습니다.


라이크 타호를 떠나 네바다주의 주 청사가 있는 카슨 (Carson)시에 들려 은색탑으로 지붕을 장식한 주 청사를 보았습니다. 네바다 주는 원래 은광이 많아서 내바다주의 별명은 실버스테이트 (은의 주)입니다. 은을 상징하기 위하여 주 청사의 지붕탑이 은색으로 만들었졌다는 가이드의 설명이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제일 큰 도시가 주의 수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바다주도 비교적 작은 도시인 카슨시가 주의 수도인 것입니다.  관광객 일행은 계속 북진을 하여 네바다주의 제2의 도시인 리노 (Reno)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리노의 별명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도시”이라고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름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맞는 이름같기도 합니다. 적은 도시이지만 대도시가 갖고 았는 거의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소규모이지만 호텔마다 도박시설은 라스베가스나 마찬가지이었습니다. 라스베가스를 먹여살리는 사람들은 남가주의 주민들이라고 하고 리노를 먹여살라는 사람들은 북가주의 주민들이라고 합니다. 공해가 전혀 없는 리노에서 하루밤을 자내고 나니 수명이 1-2년 길어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관광여행도 전과 마찬가자로 미국의 장엄한 자연미를 만긱할 수있는 기회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관광여행을 다니는 모든 동료 관광객들은 다 행복에 넘치는 분들이었습니다.  끝 

